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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28일(수), 어제에 이어 제도 및 보수/ 복지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했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열린 실무소위에서 노동 조합은 인사제도개선과 관련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음에도 여전히 G2, G3에 머물러 있는 조합원이 천 여명이라는 현실을 설명하고, 관리자에게는 없는 N고과가 상대적으로 50대 이상의 조합원에게 높은 비율로 부여되는 상황도 지적했다.��勞, “근속승진 안 되는데 페이밴드 상한까지?  �    50대 이상 조합원은 N,U 고과, 페이밴드   �    상한, 임금피크로 삼중고 시달린다”��이에 회사는 “근속이 오래됐다고 자동으로 승진 하는 것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인사 평가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한정적인 회사 자원으로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평가가 무임승차 발생의 안전장치와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선 이라고 주장해 조합측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초과근무가산금 지급대상 확대, PC-OFF제도 등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의 이견은 여전했다. ��회사는 초과근무가산금 지급대상 확대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초로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PC-OFF제도를 굳이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내시스템 접속제한으로 얼마 든지 야근 없는 문화를 정착시켜 갈 수 있다는 원


론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이에 조합측 위원들은 “현장은 인력이 태부족 이라서 사무실 근무자가 추가적으로 지원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 라며 초과근무가산금의 시급한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3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PC-OFF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90% 이상”이라고 조사 수치를 밝힌 뒤 “KT의 정시 퇴근문화가 잘 정착되도록 관리자들이 근로 시간을 명확히 지키고 업무를 종료 시킨다면 PC-OFF제도 요구 자체를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노사는 업무용폰 구입지원, 자녀교육보 조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했다. 다만 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해서 는 다음 시간까지 정리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회사측 발언에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도 단체교섭 제도, 보수/복지 실무소위 �勞, 장기근속 특별승진 및 초과근무가산금 대상 확대 등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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